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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G시의 종합병원간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분석은 빈도, 백분율,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피어슨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3.53점, 집단효능감은 3.66점, 간호전문직관 3.20점, 조직몰입은 3.47점이었다. 
조직몰입 영향요인은 집단효능감(β=0.240, p=.003), 근무형태 중 주간(β=0.249, p=.003), 간호전문직관(β=0.229, p=.004)
이었다(F= 10.478, p<.001). 그러므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서 집단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병동별 의사소통프로그램, 협
력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야간근무자 전담제도와 같
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현장에서 현실에 실망하여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지프로그램 개발도 필
요하다. 또한 단위당 근무가 진행되는 간호사를 위해 병동별로 타인 이해하기를 중점으로 코칭프로그램 지원 및 친목활동 지
원이 병행된다면 집단효능감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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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help the operation of the hospital organization throug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nurses. 129 nurses in general 
hospitals were targeted in G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group efficacy,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affected by group efficacy(β=0.240, p=.003), nursing professionalism(β=0.229,
p=.004) and daytime work(β=0.249, p=.003), The F statistic was 10.478 (p<.001).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communication programs and cooperation 
programs per unit to improve collective effic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a 
system dedicated to night workers, so that the working hours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can be maintained 
cons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 program so that nursing professionals do not 
decrease due to disappointment in reality in the nursing field.

Key Words : General hospital nurse,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efficacy, Group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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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수의 의
료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가
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1]. 특히, 간호사는  환자에게 
24시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간호사 인력확보는 무
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2]. 그러나 간호사는 3교대로 
인한 장시간의 피로 누적, 타 보건직에 비해 낮은 연봉, 
과중한 업무량, 대인관계에서의 감정 소모, 간호사와 의
사 역할에서의 법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2-4], 신
입간호사 사직률은 52.2%에 육박한다[5]. 이처럼 잦은 사
직자의 발생은 남아있는 간호사에게도 심적 부담을 준다. 
이에 팬데믹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의료인에 관심이 높아졌
으며, 그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몰입에 차이
가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1]. 

조직몰입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조직을 위해 헌
신하는 것을 의미한다[6]. 긍정적이고 높은 조직몰입을 
가진 간호사는 스스로 동기 부여를 통해 치 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 결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조
직구성원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한다[7]. 조직몰입은 
때로는 활력, 몰두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간호사의 개인적인 성향과 집단적인 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Y, Z세대는 개인적 성향과 삶의 질에 대한 가
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X세대는 사회적 경력과 자
기 계발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 조직몰입에 차이를 보인
다[8]. 그러나 팬데믹 상황과 같이 다수의 환자 사망과 의
료인 사직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
사는 병원 내 남아 환자간호에 전념하고, 높은 재직 의도
를 나타냈다[1]. 그러므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 대처와 의료인
력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개인적인 요소와 집단적인 요소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이, 
근무경력, 성취 욕구, 직무만족, 이직 의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등 개인적 요소와 조직의 크기, 노조 등 조
직 특성을 반영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5,7-9]. 반면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 집
단행동 의식, 집단효능감 등 집단적인 요소와도 관련성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6-9]. 
집단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

긍심과 신념을 의미한다. 즉, 집단효능감을 구성원이 자
신이 속한 집단역량에 대한 믿음이다[12]. 특히, 팬데믹 
상황과 같이 단위당 구성원이 서로 간에 안녕을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집단효능감이 필요하다. 
또한 한 집단의 집단효능감이 높은 경우, 조직이 추구하
는 고차원적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각 구성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12-13]. 간호업무
는 매우 집단적 특성이 강조된다. 이에 조직구성원이 각 
구성원에게 갖는 업무수행에 대한 믿음은 조직과 하나라
는 일체감을 주고 구성원 애착을 형성하여 조직업무에 긍
정적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스스로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12],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완화
간호와 같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
력을 보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10]. 만일 목표
한 업무성과에 도달하지 못하여 좌절을 느껴도 신속한 대
처 능력을 발휘하여 높은 직무만족을 느끼며, 조직을 위
해 헌신한다[10-11].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스스
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조직 내에서 직무만족과 안녕감
이 높아지도록 노력한다[10]. 또한 학습과 자기 계발에 노
력하고 경력 정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11]. 최근 간호사
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동기 요인이 위기중재 시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견해, 자신의 직업에 대
한 직업적 견해를 의미한다[14].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와 직무에 대해 올바른 견해로 
간호업무에 높은 효율성을 보여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15]. 그러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장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
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14-15].

현재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만족과 직무몰입의 관
계 연구[9], 간호전문직, 개인적 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연구[6],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 연구[2], 자기효능
감과 집단효능감 관련 연구[10],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
스,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16], 조직몰입과 직업만
족 관련 연구[17] 등이 시도되었다. 최근 팬데믹 이후 국
외를 중심으로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조직몰입에 개인적인 요인과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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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요인으로 자기효능감, 간호전문
직관과 집단요인으로 집단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이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확인
하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2개의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로,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
은 뒤 설문지를 통해 간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본수는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
를 입력하였다. 그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03명이 산출
되어, 탈락률 20%를 고려해 12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29부의 최종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인 특성 9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 

집단효능감 7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 조직몰입 15문
항으로 총 66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의 도구를   정

애순[18]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5점 Likert척도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2인의 간호학교수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질문을 시작으로 총 1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
하며, 정애순[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3.2 집단효능감
집단효능감은 Riggs와 Knight(1994)의 도구를 고유경

[19]이 수정·보완한 5점 Likert척도 도구를 2인의 간호학
교수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우리 간호단위(병동)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
다”는 문항을 시작으로 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유경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4,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0] 등이 개발

한 5점 Likert척도 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사는 박애정신
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가진다”를 포함하여 18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0] 등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2.3.4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Mowday(1979)등이 개발한 도구를 이명

하[21]가 번안한 도구로 2인의 간호학교수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나는 우리병원의 발
전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를 포
함한 총 15문항, 7점 Likert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명하[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IRB승인을 얻어 수행되었다

(1041485-202007-HR-001-21). 자료수집은 2020년 8
월 20일부터 8월 30일이었다. 연구자가 2곳의 병원 간호
부의 허락을 얻은 후, 각 병동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연
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재방문 후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본 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연구참여를 철회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도 설명하였다. 또한 각 자료는 무기
명 처리됨을 알렸다. 최종 129부가 수집되어 이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22.0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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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수,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변수 간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상관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26∼30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 

30.54±5.52년이었다. 총 경력은 평균 7.33±5.42년이었
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36.4%, 3교대 63.6%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ears) 30.54±5.52
(years)

Marital status Unmarried 80 (62.0)
Married 49 (38.0)

Education
College 47 (36.4)

for more than 
Bachelor 82 (63.6)

Working
department

Ward 78 (60.5)
Special part 38 (29.4)

Etc 13 (10.1)

Working type Day 47 (36.4)
Shift 82 (63.6)

Total career
(years)

not more than 2 27 (20.9)
7.33±5.42

(years)
3∼5 35 (27.2)
6∼10 36 (27.9)

for more than 11 31 (24.0)
Position
(nurse)

Staff 110 (85.3)
general  19 (14.7)

Monthly income
(10.000won)

not more than 250 55 (42.6)
251∼299 68 (52.7)

for more than 300 6  (4.7)

3.2 대상자의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조직몰입 정도

집단효능감은 평균평점 3.66±0.56점, 자기효능감 평
균평점 3.53±0.49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 3.20 
±0.39점, 조직몰입은 평균평점 3.47±0.72점으로 나타
났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N=129)

Variables Range Average M±SD
Group efficacy 1∼5 3.66±0.56
Self-efficacy 1∼5 3.53±0.49

Nursing professionalism 1∼5 3.20±0.39
Organizational commitment 1∼7 3.47±0.7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은 부서, 근무

형태, 총 경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F p Scheffe

Marital status Unmarried 3.40(0.67) -1.419 .158Married 3.58(0.77) 

Educa tion
College 3.40(0.69) 

-0.789 .432for more than 
Bachelor 3.50(0.73) 

Working
depart ment

Ward 3.31(0.63) 
5.854 .004 

**Special part 3.77(0.77) 
Etc 3.55(0.79)

Working type Day 3.74(0.76) 3.379 .001 
**Shift 3.31(0.64) 

Total career 
(year)

not more than 2 3.56 (0.61) 

3.135 .028 
* c<d

3∼5  b 3.42 (0.71) 
6∼10 c 3.22(0.69) 

for more than 
11 ᵈ 3.72(0.77) 

Position
(nurse)

Staff 3.43(0.73) -1.320 .189general 3.67(0.64)

Monthly 
income

(10.000 won)

not more than 
250 3.50(0.79) 

2.579 .080251∼299 3.39(0.63) 
for more than 

300 4.06(0.76) 

* p<.05 ** p<.01

3.4 대상자의 감염관리수행,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간호직무 수행 간의 상관관계

조직몰입은 집단효능감(r=0.293, p=.001), 간호전문
직관(r=0.259, p=.003)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Group
efficacy

Self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up efficacy 1 .171
(.053)

.091
(.305)

.293**
(.001)

Self efficacy 1 .400**
(<.001)

.104
(.241)

Nursing 
professionalism 1ㅤ .259**

(.003)
Organizational 
commitment 1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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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조직몰입 영향 요인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근무부서, 근무형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
성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Durbin- 
Watson 1.938, 공차한계(tolerance) 0.976∼0.990로 
0.1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09∼
1.025로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형태가 주간인 경우(β=0.249, p=.003), 간호전문직
관(β=0.229, p=.004), 집단효능감(β=0.240, p=.003)이
었다.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10.478(p<.001)로 설명력은 
18.2%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B SE β t(P)

Constant 0.856 0.581 ㅤ .1474
(.043)

Group efficacy 0.308 0.104 0.240 2.966
(.003)

Day work* 0.368 0.119 0.249 3.082
(.003)

Nursing professionalism 0.421 0.148 0.229 2.849
(.004)

R2=.201, Adj.R2=.182, F=10.478, p<.001

*Dummy coad : 1=Day, 0=Shift

5.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집
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분석과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종합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국외간호사 대상 연구와 매
우 유사하다[9-10]. 이처럼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는 간
호사의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업무에 대한 자신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집단효능감은 국내 
연구자료가 부족해 국외의 스페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다소 차이가 있다[11]. 이는 지역, 병
원 규모, 시스템, 문화적 차이 등의 격차로 보이며 향후 
국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
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일부 선행연구보다 다소 낮았다
[23-24]. 이처럼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편차를 보이는 것
은 본 연구대상의 병원 규모가 3차 병원에 비해 작고, 3교

대 근무자가 다소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선행
연구자는 간호사 경력이 많은 경우 다양한 임상경험으로 
간호전문직관은 성숙해지고 높아짐을 주장한다[23]. 이
에 경력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전달될 수 있는 소모임 활
성화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조직몰입은 선행연구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25]. 이는 소속 병원의 지역 차이로 보이며, 수도권에 비
해 지방병원의 조직몰입이 떨어지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
는 조직몰입을 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함을 주장한다[9]. 그러므로 병원은 간호사의 적정 인
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간
호사 배치에 힘써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조직몰입 차이는 근
무부서, 근무 형태, 총 경력이었다. 특히, 일반병동에 비
해 특수병동이 조직몰입이 높은 것은 특수병동의 간호업
무 특수성과 선배 간호사에게 장시간 훈련을 받는 등으로 
인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6]. 또
한 근무형태 중 낮근무가 밤근무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은 교대근무자는 수면패턴의 변화가 잦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11]. 낮은 수면의 질은 업무 효율성 및 
조직몰입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수면 패턴
을 고려한 근무 배치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총 경
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측정된 선행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를 보인다[25].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조직 애
착이 증가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11]. 이에 경력자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신규간호
사가 접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 마
음을 나누는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집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
타냈다[11]. 반면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과 상관성을 보
이지 않아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종합병원의 인력 현황, 근무 환경요건에 따라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선행연구자는 집단효능
감이 높아도 간호사 스스로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
우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11-12].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반면 선행연구자들은 자
신이 하는 업무가 자신의 앞날에 도움이 될 때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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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을 주목한다[10]. 이에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 후생복지 등이 주어진다면 조직몰입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효능
감, 주간 근무, 간호전문직관으로, 조직몰입을 18.2% 설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집단효능감으
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
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마도 팬데믹 상황에서 간
호사 간의 상호신뢰를 통해 서로를 감염에서 지켜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자를 지키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념이 집단효능감으로 표출되어 조직몰입에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처럼 자기효능감은 영
향력을 보지지 않고 집단효능감이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팬데믹 상
황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집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성원 간의 타인 이해
하기를 중점으로 코칭프로그램 지원 및 친목 활동 지원을 
통해 집단효능감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
단효능감이 너무 높은 경우,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인
해 개인의 노력이 줄거나 자원투입이 적어지거나 기존에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을 선행연구자는 지적한다
[11]. 그러므로 집단효능감의 향상과 함께 자기효능감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생에 비
해[24], 간호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23]. 이
는 학교교육에 비해 실무가 강조되는 현장에서 바쁜 업
무, 장시간 노동, 부족한 법적 보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직
업에 대한 현실적 가치충돌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에서 쌓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현장에서 낮아
지지 않도록 간호부는 체계적인 간호전문직관 관련 교육
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많은 간호사들이 수면패턴 변화로 인
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조직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야간 담당간호사 제도, 2교대 간호사제도 
등의 정착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신
체리듬이 최상으로 환자 간호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집
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 근무형태가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에 임상간호사의 바람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정

한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병원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병원 내 간호조직은 간호전
문직관 향상을 도모하고 집단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합병원간호사가 흔들림 없이 환자 간호에 전념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몰입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최악의 의료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파악해 향후 팬데믹과 같은 유
사 상황에 의료공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하며 시도되었다. 비록 본 연구 결과가 일부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간호사로 일반화하기
는 어렵지만, 향후 새로운 전염병 혹은 보건의료 환경의 
악재 발생 등의 상황에 집단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이 확고
한 간호사 양성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운
영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더불어 간호조직의 업무성과와 간호 질향상, 인력 
시스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현재 간호사
의 집단효능감에 연구가 매우 미비하여 집단효능감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 간호사의 근무제도 향상
에 기초자료가 풍부해져 제도개선에 근거자료 마련이 필
요하다. 셋째. 팬데믹과 같은 보건 환경 위기 상황에 의료
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처
우개선, 법 개정 등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가 꾸준
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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